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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성료!

국내외 거장들과 2,000여 명 관객이 함께한 

축제의 시작
- 그레타 리, 켄트 존스, 차이밍량, 배종옥, 변영주, 권해효, 김현주 등

국내외 영화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등 한자리에

- 한국영화계의 발전을 이끈 국민배우 故 안성기 배우 특별공로상 시상, 

차남 안필립 대리 수상

- 레드카펫 행사 · 개막공연 오지은 ·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 상영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4월 29일(수) 개막식을 성대하게 개최하며 10

일간의 여정을 출발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레드카펫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은 4월 29일(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개최됐다. 개막식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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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의 켄트 존스 감독, 그레타 리 배우, 차이밍량 감독, 배종옥 집행위원, 올해의 

프로그래머 변영주 감독, 심재명 심사위원, 이해영 심사위원, 고아성 심사위원을 비롯한 심사위원단, 문

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윤종훈 가치봄 앰버서더, 김현주 배우, 채정안 배우를 비롯해 올해 ‘전주X마

중’ 파트너인 고스트스튜디오 소속 배우 11명도 참석하는 등 국내외 게스트가 레드카펫에 참석해 자리

를 빛냈다. 아울러 2,000여 명의 관객이 개막식을 방문하며 영화제의 시작을 함께하며 분위기를 더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개막식은 사회자 신현준·고원희 배우의 경쾌한 진행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전주국제영화제는 개막식을 

찾은 관객들에게 영화제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작품을 소개했다.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

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찾아주신 영화인과 영화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재신임을 받

아 앞으로 3년간 한 번 더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지금까지는 뿌리를 다져왔다면 앞으로는 더

욱 단단하고 크게 성장시키겠다”고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뒤이어 올해 특별 공로상 수상자인 故 안성기 배우의 시상이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아들 안필립이 참석

했으며, 故 안성기 배우가 20년간 입던 턱시도를 입고 대리 수상해 의미를 더했다. 영화제 기간에는 ‘특

별전: 조금 낯선 안성기를 만나다’를 통해 안성기 배우의 작품 세계를 조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기의 

작품을 통해 안성기 배우의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깊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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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로상 시상 후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후지필름코리아상, 넷팩상 심사위원,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선정된 변영주 감독 등 주요 게스트가 차례로 소개됐으며, 현장의 열기를 한층 끌

어올렸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이어 작가이자 가수인 오지은이 개막 공연으로 ‘NONE’, ‘고작’을 부르며 개막식의 흐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웠으며, 문성경 프로그래머와 함께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 소개 및 상영이 진행됐다. 〈나의 사

적인 예술가〉는 한때 잊혀졌던 예술가의 재발견이라는 우화적 구성을 바탕으로, 과거를 잊지 못하는 뉴

욕과 예술계의 현실을 함께 비추는 작품이다. 시와 유머, 따뜻한 시선이 어우러진 이 작품에 관객들은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보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8일(금)까지 영화의거리 및 전주시 일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로 

관객과 만난다.


